
[노벨상 시상식 개막연설] 

국왕 폐하, 왕실 가족 여러분, 존경하는 노벨상 수상자 여러분, 내외 귀빈 여러분.  

노벨 재단을 대신하여 올해의 노벨상 시상식에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환영의 말씀 드립니다. 본 

시상식은 노벨상 수상자들이 과학과 문학 분야에 기여한 뛰어난 업적을 기리기 위해 개최되고 있

습니다. 특히 노벨상 수상자와 그 가족 여러분들께 환영의 인사 드립니다.  

오늘 오전 오슬로에서는 후안 마누엘 산토스 콜롬비아 대통령이 50년 이상 지속된 콜롬비아 내전

을 종식시키기 위해 기울여 온 결연한 노력을 인정받아 노벨평화상을 수상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과학과 인도주의 그리고 평화로운 공존을 기리기 위해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어

떠한 국가나 단체 혹은 이익을 대변하는 입장이 아닌, 각 개인으로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알프레

드 노벨은 1895년에 남긴 유언에서 국적은 절대 고려사항이 되어서는 안 되며, 가장 자격 있는 

사람이 노벨상을 수상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본인 역시 태어난 곳은 스웨덴이었지만, 인생의 

대부분을 상트페테르부르크, 파리, 산레모 등 해외에서 보냈습니다. 그는 5개 국어를 구사했으며, 

여러 문화권에서 온 다양한 종교를 지닌 사람들과 함께 일했습니다. 노벨은 국경을 넘나들며 사

람들과 폭넓은 관계를 맺는 것의 가치를 굳게 믿은 진정한 세계인이었습니다. 

알프레드 노벨은 19세기 말 새로운 정치적 개념들이 출현하던 당시 ‘신계몽’의 영향을 받기도 했

습니다. 그 때에는 낙관론이 매우 강력했습니다. 계속해서 개최되던 만국박람회, 에펠탑 등 화려

한 구조물, 올림픽처럼 평화로운 국제 경쟁이 이루어지는 경기장 등에서 이러한 낙관론이 잘 드

러나곤 했습니다. 또한, 경제가 급속도로 성장하여 산업화와 기업 활동으로 수백만 명이 빈곤에서 

벗어난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반면, 민족주의와 외국인 혐오, 군사적 위협이 활개치기도 했는데, 결국에는 참혹한 제 1차 세계

대전이 발발하였습니다.  

알프레드 노벨이 19세기 말에 겪었던 일들의 대부분은 여전히 지금의 세계에도 적용됩니다. 수십

억 명이 세계화와 국제 무역 덕분에 빈곤에서 벗어났습니다. 전세계의 많은 이들이 인류가 직면

하고 있는 주요 어려움을 해결해나가고 있습니다. 연구자들은 굉장한 과학적 발견을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작가와 시인들은 어려운 실존주의적 사안에 대해 작품을 쓰고 있습니다. 또한, 지도자

들은 평화를 이루기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오늘 노벨상을 통해 바로 이러

한 업적에 보답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알프레드 노벨이 살았던 시대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전세계 하늘에는 먹구름이 끼어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일상 속에서 테러를 겪고 있으며, 많은 지역에서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



다. 국제 협력과 국가간 이동 및 국경 개방이 비판 받고 있습니다. 최근의 기후 문제처럼 과학과 

지식이 의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주요 정치인들은 유럽과 미국 모두에서 지식과 과학적 사실을 부인함으로써 표를 얻고 있습니다. 

포퓰리즘이 만연하여 정치적으로 중대한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과학과 사실, 지식에 보내는 신뢰를 더 이상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없으며, 이것이 현재

의 암울한 진실입니다.  

이러한 시대에는 노벨상이 중요합니다. 알프레드 노벨은 인류에게 가장 큰 공헌을 한 이들에게 

보답하고 싶어했습니다. 모범적 사례의 힘을 이해했으며, 바로 이것이 그가 남긴 유언의 골자입니

다. 훌륭한 롤 모델은 세계를 이해하고 개선하는 일이 가능함을 말과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또한, 

현 시대의 가장 큰 어려움도 해결할 수 있다고 확신해줍니다. 이를 위해서는 창의적이고 용기 있

는 각 개인이 기꺼이 선두에 서서 해결책을 찾고 우리의 인식을 넓혀주어야 합니다.  

알프레드 노벨은 노벨상이 더 나은 세상에 기여하기를 바랐습니다. 또한, 노벨상 수상자와 그들이 

인류를 위해 이룬 업적을 통해 사람들이 영감을 얻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까지 축적된 지식을 바탕으로 하여 배움과 고민, 질문을 독려할 수 있

는 공공 활동을 지난 20년 동안 추진해왔습니다. 2016년 노벨상 수상자가 발표되는 며칠 동안 1

억 명이 디지털 채널을 통해 우리와 함께했습니다. 노벨상 수상으로 인정받게 된 과학적 그리고 

인류주의적 발전에 엄청난 관심이 몰렸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노벨상의 건물인 새로운 노벨센터가 이 곳 스톨홀름에 곧 세워지게 되어 기쁩

니다. 노벨센터에는 노벨상 수상자들의 훌륭한 이야기와 업적이 전시됩니다. 또한, 교육과 지식, 

비판적 사고를 중심으로 하는 전세계의 발판이 되어 미래의 주요 어려움을 토론하는 장이 될 것

입니다.  

1957년 노벨문학상 수상자 알베르 까뮈는 “17세기는 수학의 시대였고, 18세기는 자연과학의 시대, 

19세기는 생물학의 시대였다. 지금 20세기는 두려움의 시대다”라고 말했습니다.  

21세기의 초입에서는 두려움이 점차 커져 나갔고, 대립이 크게 자리잡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습니

다. 하지만 이러한 운명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시대가 앞으로 어떻게 묘사될 지 

결정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며, 희망을 가질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젊은 세대가 지식을 추

구하는 데 점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세계의 주요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함께하는 이들

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노벨상이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즉,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이들

에게 영감을 주는 원천으로서의 역할입니다.  



알프레드 노벨이 사후 120년에 남긴 실로 위대한 유산입니다.  

국왕 폐하, 왕실 가족 여러분, 존경하는 노벨상 수상자 여러분, 내외 귀빈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 드리며, 다시 한 번 올해의 노벨상 시상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